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나와는 먼 단어처럼 느껴졌다. 가끔 뉴스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뿐, 정상적이지 않은 나쁜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저지르는 빈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 속 누군가의 사진이 너무나도 쉽게 저장되고, 너무 쉽게 공유되고, 또 

아무렇지 않게 타인에게 평가받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올리고, 그 게시글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다.

나도 하루에도 여러번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존중이, 이제는 작은 화면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특별한 일들이 아니다. 어쩌면 “장난인데 뭐 어때”,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같은 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요구하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 

양성평등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온라인에서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몸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구경거리처럼 여기지 않는 것, 동의받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행동,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자세. 

이런 태도들이 모여 더 안전한 문화를 만들 것이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는 무심코 누른 저장 버튼 하나, 재미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토록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사진을 올려도 

괜찮을까. 이 말을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받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되는 

걸까. 잠깐이면 되는 생각이지만, 그 잠깐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예방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불쾌한 단어나 

문장을 누군가 무심코 올렸을 때 그냥 웃고 넘기지 않는 것. 허락 없는 사진 공유를 봤을 때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왜 그랬어?”,“괜찮아?”라는 묻음보다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고 말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실천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침묵이 더 큰 외로움으로 남을 수 있다. 잘못된 말과 행동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춰 서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 한다. 친구 사진은 동의받지 않고 허락 없이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싫다고 하면 그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 자신에게는 장난이어도 상대가 

불편하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 이런 말은 평소에 자주 들려주고,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태도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 다른 사람의 사진과 

사생활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자란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남기는 기록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더 빠른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화면 너머에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저장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타인의 것을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어쩌면 그 마음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가장 처음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게 된다. 이 안에도 누군가의 

하루가 있고, 마음이 있고, 지켜져야 할 인생이 있다고. 양성평등은 어렵고 큰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 불편한 말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피해자의 편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존중은 가장 쉽고 작은 예방이다. 그리고 그 작은 예방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


